
자연재난(태풍, 지진 등) 관리 매뉴얼
1. 자연재난 종류

2. 태풍 · 호우재난 안전관리
 1) 위기경보 수준의 판단기준 및 조치사항





3) 지진·지진해일 재난 안전관리



(1) 위기관리 형태

(2) 재난에 대한 예비·대응 활동 







(3) 지진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



(4) 지진해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
 -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림
 - 위험물(부유 가능한 물건, 충돌 시 충격이 큰 물건, 유류 등)을 이동시키며,  
  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



노인학대 예방 지침
1. 노인학대 종류



2. 노인학대 신고의무

 1) 신고의무자 _『노인복지법』 제 39조의6제2항

 -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
‘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
-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
-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

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

 2)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역할
 <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에 있다면 의심된다면?>
 ① 신속히 유선전화(노인보호전문기관 “1577-1389”, 보건복지상담센터
    “129”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“110”)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“나비 
    새김(노인지킴이)”를 통해 상담, 신고

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,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
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
   *112,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함
   ※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, 생명이 
     위급한 경우,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,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 
    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
  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, 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
   공동대처해야 함



3)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의 역할
<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> 

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고, 노인보호전문기관 
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, 
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,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
강구하되,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·삭제해서는 안 됨

4) 노인학대 예방 관련 참고자료



응급상황 대처 지침
1.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

 1) 상황 판단

-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며 자기 자신 또한 위험에 
노출되어 있는지 판단한다.
- 의식 여부 파악 및 대상자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괜찮은지 물어본다.

2) 대상자 살펴보기

  대상자가 반응을 보일 시 호흡과 맥박 확인 및 위기징후들이 있는지 
파악한다.
※ 출혈, 의식변화, 불안정한 호흡, 피부색 변화, 통증 등

3) 응급처치 실시하기

- 이상징후가 하나 이상 관찰 시 전문적인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 뒤, 신속하게 
119 신고 및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

4) 보호자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기

- 뚜렷한 위기상황이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보호자 또는 
기관장에게 연락해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다.
- 상황 종료 후 위기상황에 대한 기록문서(상태기록지 등 활용)를 작성하되 
가급적 상세히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
2. 의학적 응급상황별 처치 방법



3. 기타 응급상황별 처치 방법
 1) 낙상

 <낙상발생 시 보고체계>

▶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을 안정시키기
▶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
묻고,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하기
▶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 하기
▶ 어르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
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기
▶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거나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종사자가 출혈이 
있으면 지혈하고,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등의 초기 응급조치를 취하고, 가능한 
신속히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옮기기
▶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



< 낙상발생 후 응급대처 방법 >

▶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
- 119에 전화
-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음 
-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키기

▶ 낙상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
-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키기 
-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
- 다음 순서대로 일어나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기
• (1단계) 옆쪽으로 눕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,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
일으키기
• (2단계) 의자나 다른 튼튼한 기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하기
• (3단계)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기
• (4단계) 천천히 일으키기
• (5단계)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히기

▶ 경한 낙상의 응급처치
- (타박상)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실시 
- (염좌)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
- (촬과상) 얼음찜질을 실시하며,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 제한 
- (자상) 지혈부터 하되, 즉시 병원 이송

2) 욕창 
○ 정의
- 욕창은 압력 때문에 생긴 피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피부조직의 괴사 상태를 초래하는 
피부 상태의 변화를 말함
- 움직임이 떨어지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세 변경 없이 있을 때, 피부는 
빨갛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 피부 껍질이 벗겨지며 계속 진행할 
경우 썩는 상태로 진행됨



< 발생 요인 >
① (부동‧와상) 마비 대상자나 극심한 허약 상태 및 부동, 와상 어르신의 경우 스스로 
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어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됨
② (부적절한 영양) 체중감소,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
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발생 가능성 커짐
③ (요‧변실금)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피부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
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킴
④ (기타)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은 경우,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는 경우

< 증상 >
① 붉은 피부(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붉게 부어오름)
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,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
③ 피부 표면 또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
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 있음(악취가 나는 삼출물)
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(머리 뒷부분, 어깨 뒤, 팔꿈치, 엉덩이, 무릎, 발뒤꿈치 등)
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(건, 관절)에 까지 침범,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 
있음




